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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을 가리키면서‘저 먼 우주’

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색하지 않다. 그렇다면 어디부

터 우주일까? 지구와 우주의 경계는 어떻게 정해져 있

을까?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우주의 시작점. 즉, 지구와 우

주의 경계점을‘카르만라인(Kármán Line)’이라고 부른

다. 국제항공연맹(FAI)은 지구의 고도 100㎞ 선상인 카

르만라인을 넘어야 우주라고 정의한다. 카르만라인은 

시어도어 폰 카르만이라는 미국의 물리학자가 냉전이 

본격화되던 1956년 지구 대기권과 우주를 구분하기 위

해 주장했다. 형가리계 미국인인 그는 미국 항공우주국

(NASA)에 근무하면서 미국의 항공기술 발전과 장거리 

로켓 계획에 크게 기여했던 인물이다. 

영공의 경계를 두고 다른 국가와의 다툼이 시작되고 

있던 세계는 카르만의 주장을 국제표준으로 받아 들인

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조너선 맥도웰 하버드대 천체물

리학 교수는 국제학술지‘악타 아스트로노티카’에 카

르만라인을 80㎞로 재설정해야 한다는 논문을 발표했

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FAI는 이 맥도웰 교수의 논

문이 주장한대로 올해 카르만라인을 80㎞로 재설정하

겠다는 성명을 발표한다. FAI가 왜 그랬을까? 

이는 행정과 정치적 문제과 연관돼 있다고 할 수 있다. 

과학자들은 카르만이 1956년 계산한 우주의 경계는 사

실 83.8㎞였다고 한다. 그러나 FAI가 우주의 경계를 100

㎞로 설정하고 카르만라인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다.

카르만라인 재조정을 주장한 맥도웰 교수는“1960년

경 FAI는 단지 기록을 잴 목적으로 우주 경계를 100㎞ 

정했다.”면서“단순 반올림으로 기억하기 쉬운 숫자를 

지정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83.8㎞라는 애매한 숫

자보다 행정적 편의를 위해 100㎞로 설정했을 것이란 

추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다른 기관들은 FAI가 지정한 카르만라인을 지

키지 않는다. 미 공군과 NASA는 고도 80.5㎞를 넘은 곳

에서 비행한 비행사를 우주 비행사로 인정한다.

과학자들은 지구 대기의 영향이 지구 중력의 영향보

다 약해지는 곳부터를 우주라고 판단한다. 대기가 희박

해 양력을 만들 수 없어 항공기가 날 수 없고, 궤도를 일

정 높이로 유지할 수 있는 위치가 우주가 시작되는 곳이

라는 말이다.

카르만이 지구와 우주를 나눴던 기준도 양력이었다. 

양력은 지구의 대기를 필요로 하는데 이런 양력의 도움

없이 물체의 관성만으로 비행이 가능한 진공의 세계가 

진정한 우주의 시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맥도웰 교수는 4만3,000개에 이르는 인공위성 궤도 통

계를 분석해 100㎞ 이하 고도에서도 50기 가량의 인공

위성이 지구궤도를 돌았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이를 통

해 인공위성이 궤도를 유지하는 최소 고도는 70~90㎞

임을 밝혀냈고, 정밀한 계산을 통해 새로운 경계를 80

㎞로 제시한 것이다.

지구와 우주의 경계를 100㎞로 하느냐, 80㎞로 하느

냐는 큰 장애가 아닌 것 같다. 카르만이 주장했던 선과 

큰 차이가 없고, 이미 80㎞로 지켜지고 있는 상황에서 

FAI가 국제표준을 수정하는 일만 남은 셈이다.

다만, FAI가 좀 서둘러야 할 것 같다. 다른 국가의 영공

을 지날 때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의 경우 국제법으로 카르만라인을 정하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서 이익을 보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한 우주법 

전문가는“우주 경계선을 설정하면 미국이 경계 아래에

서 타국의 영공을 통과하는 경우 제지를 받을 수 있어 

우주 경계선을 흐리는 것”이라면서“더 많은 민간 기업

이 우주 개발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만큼 우주 경

계를 정확히 정의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어디서부터 우주일까?
우주 경계 정해야 하는 이유


